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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SKT, 펜싱강국 발전 기여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SKT, 19년 동안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로서 펜싱 선진화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
- 펜싱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국내 펜싱 저변 확대, 스포츠 외교 지원 노력 인정
- “한국 펜싱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저변 확대 위해 다양한 노력 지속할 예정”
	※ 엠바고: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9]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이 8일(수) 오후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에서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은 국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 저변 확대 기여도, 경기력 향상 기여도,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 기여도 등을 심사해 올해 총 8개사에 표창을 수여했다.

SKT는 대한민국 펜싱이 세계 펜싱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속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SKT는 지난 2003년 대한펜싱협회 회장사 취임 이후 19년 동안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펜싱 저변 확대를 위해 힘을 쏟았다. 국가대표팀 해외 전지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해 선수들이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한펜싱협회의 재정 자립을 지원하고, 클럽 동호인 대회 개최와 아마추어 펜싱팀 창단을 통해 국내 펜싱 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세계 정상급의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팀은 2003년 이후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다수의 메달을 수확, 펜싱은 명실상부 국제대회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SKT는 대한펜싱협회와 함께 펜싱 발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2028년 LA 올림픽을 목표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팀 체력 트레이너와 메디컬 트레이너 지원을 강화하고 영상분석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후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펜싱 대중화를 위해 매년 회장배 전국 클럽 동호인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인은 물론 비수도권 펜싱 동호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펜싱의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SKT 김희섭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펜싱 국가대표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펜싱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한펜싱협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8일(수) 오후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시상식’에서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 SK텔레콤 김희섭 커뮤니케이션담당, 펜싱 남자 사브르 국가대표 김정환 선수 순



▶ 관련문의: SKT PR실 전략PR팀 우현섭 매니저 (02-6100-3854)

[참고] 제2회 한국스포츠메세나 수상기업
• 회장사 부문: SK텔레콤(펜싱), 롯데그룹(스키), 창성그룹(장애인노르딕스키)
• 후원사 부문: LG(봅슬레이스켈레톤), 이베스트 투자증권(당구), 영원아웃도어(등산), 
데상트코리아(스키, 육상), 동승통상(장애인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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